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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부른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

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. 그래서 가족, 이웃, 친척, 학

교 동창생, 직장 동료, 그 밖의 사회에서 만나는 사

람들, 길을 걷다가 만나는 사람들, 이런 저런 인연으

로 잠시 스쳐가는 사람들....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더

불어 산다.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, 견해 차이 등으로 

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. 이런 불협화음을 예방하기 

위해 마련한 것이 규범이다.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

이 지켜야 할 도덕이요, 윤리이다. 사람이라면 마땅

히 따라야 할 가치 기준인 것이다. 하지만 규범은 법

과 달라 어겼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.

지난 달 내가 사는 주택단지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

했다.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 구간을 한 번에 포장

하지 않고 날짜를 정해서 부분적으로 했다. 공사하

는 도로에는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, 공사가 끝난 지

역에 차를 주차하고 통행하도록 했다. 당일 공사를 

한 도로에는 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노란 줄을 쳐 

놓았다.

내가 다니는 길을 공사했던 날, 이미 몇 주 전부터 

예고했지만 깜박 잊고 늘 다니던 길로 갔다. 줄 쳐 놓

은 것을 보고서 아차하고 오던 길을 돌아 나와 다른 

입구를 이용해 단지로 들어갔다.

차를 세워두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승용차 한 대가 

노란 줄을 무시하고 이제 막 공사가 끝난 도로로 진

입하고 있었다. 승용차가 지나간 도로 위에는 자동

차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. 분명히 노란 줄을 

쳐놓았고 그 옆에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판까지 

있었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. 그는 새로 

포장한 도로를 조금 더 지나 차를 세웠다. 운전자가 

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. 진입하지 말라는 길로 운

전한 사람은 젊은 아시안 여성이었다. 그를 불러 뭐

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고개

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갔다. 그런데 

뒤이어 트럭 한 대가 조금 전 젊은 여성이 지났던 막 

포장한 길 위를 빠르게 지나갔다. 도로 위에는 더욱 

더 큰 바퀴 자국이 혈흔처럼 뚜렷하게 남았다.

비슷한 시기에 인천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

입구에 차량 한 대가 방치하다시피 놓여 있어서 아

파트로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해 난리가 났고 SNS

상으로 떠들썩해진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아차린 차 

주인이 잘못했다는 글을 올렸다는 보도가 있었다.

송도에서 벌어진 일도, 내가 살고 있는 주택단지에

서 일어난 일도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의 발로

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. 다

른 주민들에 대한 배려나 양보는커녕 단순한 공중 

질서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공공의 안녕은 어떻게 담

보할 수 있을까?

누구나 자신만의 영역이나 공간이 있다. 하지만 나 

혼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부득이 다른 사

람들과 상호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. 그러므로 

공공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공공은 물론 자신의 안

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. 특히 여러 세대가 

함께 사는 아파트나 주택 단지라면 공공질서 준수

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. 사회 구성원들

이 자신이 속한 사회가 규정한 규범을 지키지 않으

면 그 사회는 결국 혼란에 빠지게 되고, 그로 인한 모

든 불편과 고통은 구성원 각자에게 고스란히 돌아

가게 될 것이다.

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던 공리주의의 시

조 벤담은 도덕의 목적이 행복 증진에 있다고 하면

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을 조화시켜야 함을 

강조하였다. 그는 개개인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행

복과 합치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

공중질서이며, 모든 사람들이 이를 지키고 따르는 

것으로부터 그 사회의 행복은 시작된다고 역설했다.

벤담의 뒤를 이어 공리주의를 완성했다고 일컬어지

는 존 스튜어트 밀은 바로 개개인의 이기적인 만족이 

앞서는 것을 경계하여“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불

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겠다”고 하였다. 즉 사회적 

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다소 불만족하더라도 질서를 

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.

21세기에 무슨 19세기적 이야기를 하냐고 손가락

질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. 그러나 시대를 뛰

어 넘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모든 영역이 구별 없

이 뒤섞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작금의 세

상에 더 필요한 말씀인지도 모른다. 

배부른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. 

타운뉴스 칼럼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3

커뮤니티 소식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5,16,17

나는야 1.5세 아줌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8

전문인 칼럼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1,22,24,46

세상에 이런 일이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3

미국 법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7

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9

지금 서울에서는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31

함께 생각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5

업소탐방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6

IT/ 과학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9

여성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1,51

깔깔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5

한인업소 안내지도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8,50,66,68,70,71

그림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9

부동산, 경제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3,55

연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59,61

Domestic/ 주간운세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60

중고차, 안내광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62,63

요리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67

영화/ 신간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69

제 1228호 목차
타운뉴스


